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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깨닫는 사람,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 90:10).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하나님을 위해 끊임없이 절제하고 끊임없이 경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게 끔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계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잘 살면 칠십이고 건강하면 팔십이라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보면 유수와 같지 않습니까?

일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자기의 삶을

읽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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